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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경 권 분쟁 뒷갈망 어쩌나? 
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고가매입 고스란히 손실 … 해외펀드만 배불리기

현대그룹의 경 권 분쟁 소용돌이 속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보유한 금강고려화학(KCC)의 수익률이 형

편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KCC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한창 높은 시기에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 11월 말 기준으로 100억원 이

상의 평가손실을 기록하다가 12월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숨 돌린 눈치이다.

대주주 지분정보를 제공하는 <미디어 에퀴터블>에 따르면, KCC 정상  명예회장과 김문희 현대엘리베이터 

회장의 현대그룹 경 권 분쟁을 기회로 가장 먼저 이득을 본 투자자는 해외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경 권 분쟁 당사자인 정상  명예회장 측(금감원 분류 기준)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하여 한발 늦게 

지분 매입에 나섰기 때문에 매입가는 약 3만5000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은 높지 않아 11월 말 주가인 

3만7000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약 48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.

특히, 매입가가 높았던 KCC는 100억원대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.

KCC는 8월14일 6만4000주(2만1750원)에 이어 11월11일 42만1130주(6만4600원)를 추가로 매입한 결과 11월 

말 기준 106억4719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.

다행히 12월 들어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4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전체적인 평가이익 규모가 늘어났고 

12월16일 오후 3시 주가인 6만2500원을 기준할 때는 17억2363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지만 앞으로 

경 권 분쟁이 종료돼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하면 평가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.

KCC 측 및 정상  명예회장의 투자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억원)

구  분 주식 수 평가액 평가손익 실현손익 전체손익

한국프랜지공업 152,810 56.54 18.6 

현대종합금속 280,000 103.6 66.08

금강종합건설 110,000 40.7 13.77

울산화학 141,320 52.29 5.84

현대지네트 80,000 29.6  9.6 

현대백화점H&S 80,000 29.6 9.6 

KCC 485,130 178.5 -106.47

현대시멘트 0 - - 12.66

현대백화점 3,810 1.41 0.58

사모펀드 438,370 162.2 -37.08

정상  명예회장 719,630 266.26 54.66

합  계 921.7 35.18 12.66 47.84

†11월 말 주가기준, 실현이익에서 매입원가는 7월 말 주가로 가정

 

한편, 커네티컷연금펀드(State of Conneticut Retirement Plans & Trusts Funds) 등 4개 해외펀드는 8월12일

부터 현대엘리베이터를 1만6000원대에서 대량 매수했다가 주가가 급등해 8만원을 넘나들자 11월7일부터 전격 

처분하기 시작해 불과 4개월만에 약 120억원의 실현이익을 거두었다.

또 경 권 분쟁 직전인 2003년 7월 말 보유주식수가 106만2070주에 달하는 김문희 씨는 취득원가를 실제 매

입가가 아닌 2003년 7월 말 주가(1만2800원)로 상정하더라도 11월 말 기준 평가익이 259억원에 달한다.

경 권 분쟁 이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종합상사, 현대중공업, 현대엘리베이터(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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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주), 현대증권도 주가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이익을 거두었고, 특히 현대종합상사는 보유 지분 전량을, 현대엘

리베이터는 일부를 매각해 각각 23억원(매입가는 7월 말 주가 가정)과 52억원(매입가는 7월 말 주가 가정)의 

추가 실현이익을 거두었으며 실제 매입원가를 고려하면 실제 실현이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.

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4만1320주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화학의 평가이익도 5억84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.

김문희 씨의 남편인 현 원 현대상선 회장은 약 2억원 정도의 평가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정작 경 권 분쟁

의 중심에 있는 현정은 회장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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